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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銅) 값과 세계 경제 동향
18-03-02

역사적으로 금 값으로 경제의 동향과 상태를 예측 내지는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계의 경제는 구리 값으로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Dr. Copper 즉 그리 박사라는 별명이 출현했습니다. 금은 산업 원료로서 소규모로 사용되지만 구리는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구리는 건축, 발전과 송전, 전기와 전자 제품 생산,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생산, 기타 광대한 분야의 기계 생산에 필수적인 금속입니다. 구리 값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지금은 톤당 $10,000를 넘었습니다, 경제가 약화하면 제품 생산이 감소합니다. 제품 생산이 감소하면 구리의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구리의 수요가 하락하면 생산활동이 하락하는 경향을 시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현재와 같이 구리 값이 치솟는 상황을 기초로 해서 경제 전문가들은 2018년에 세계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리를 주요 원자재로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의 생산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수소 자동차도 일종의 전기 자동차입니다. 제주도는 2017년에 160대를 공급했는데 487명이 신청했고 2018년에는 451대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미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다 합니다. 제주도는 2030년 까지 제주도에서 운행하는 370,000 대의 자동차를 전부 전기 자동차로 바꾸겠다는 과감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록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행거리가 짧다는 불편이 있지만 이 부분도 금속도로 향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전기 자동차 구매를 위하여 한 대당 2,300만원, 그리고 완속 충전장치 설치를 위하여 700만원을 지원했다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는 기아의 레이, 한국 GM의 스파크, 및  르노 삼성의 SM3  ZE 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웬만한 건물의 주차장에는 전기 차 충전플러그가 갖춰진 주차장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전기 차 운행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히면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80 내지 100점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리 값을 도리켜 보면 2009년의 세계적 경제 침체 직전에는 구리 값이 급락했었습니다. 2011년의 경제 회복 직전에는 구리 값이 급상승했으며 2012년의 완만한 경제 둔화시에도 구리 값이 약간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구리 값이 톤당 $10,000를 초과한 지금 경제전문가들은 2018년에 세계 경제가 호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경제호황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미에서 가장 좋은 경제를 누리고 있는 칠레는 구리의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대미 외교도 원만하여 관세 압력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18년에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 
